
공공도서관 사서의 학교도서관 배치 반대 성명서

공공도서관 사서의 학교도서관 배치 계획을 철회하라.

1. 공공도서관 사서의 학교도서관 배치 계획은 교육부의 「제2차 학교도서관 
진흥 기본계획(2014~2018)」의 “정보 활용과 학교도서관, 교육학 등에 고루 
전문성을 갖춘 사서교사 확보 우선 추진”을 무시한 행위이다.

2. 전국 시・도교육청이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를 배치하지 않고 공공도서관 
사서를 배치하려는 것은 ｢도서관법｣제6조③항의 “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
서관직원의 전문적 업무수행 능력향상을 위하여 노력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
전문성의 영역이 다른 곳에 배치함으로써 교육청 스스로 학교도서관의 전문적
인 역할을 왜곡하고 있다. 

3.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공공도서관 사서를 학교도서관에 배치했었으나 사서교
사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현재는 원상복구한 상태이다. 그러나 울산광역시교육
청은 직속 공공도서관 4개, 사서 57명으로 시설 및 인적 규모에서 전국 최하
위 수준임에도 불구하고, 전체 공공도서관 사서직의 17%에 해당하는 10명의 
사서를 관종이 다른 학교도서관에 배치하려하고 있다. 이는 공공도서관과 학교
도서관의 설립 목적 및 업무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처사이며 두 관종
의 도서관 모두의 서비스 질 하락이 우려된다.

4. 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와 한국교총 학교도서관연구소는 전국 시・도교육청이 
「2017년도 학교도서관 진흥 시행 계획」에서 명시하고 있는 “창의성이 발현되
는 교육과정 지원”의 학교도서관 활용 교수학습 지원 확대 및 내실화를 위하
여 전문성을 갖춘 사서교사를 배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.

2017년 5월 15일

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, 한국교총 학교도서관연구소


